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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의 과속 및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의회는 각

기 다른 형태의 법을 제안했지만 공통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매사추세츠 의회에 거부된 바 있으나 

점차 카메라 기반 교통 단속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 단속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교통 위

반차를 경찰이 추격하도록 허용하면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주는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을 허

용하고 있다. 보스턴시와 케임브리지 시 등

은 교통 단속 카메라가 사

매사추세츠 속도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도입 추진 

 ▶▶14면으로 계속

어학연수생서 49세 소령 진급한 목사의 "슬기로운 미국생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 

육군 예비역(Army Reserve) 군목으로 복무 

중인 이진택 목사(49)가 1월 27일 소령으로 진

급했다.  이 목사는 “아미 리저브 7년차로, 처

음에는 대위로 임명받아 입대했는데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7년 동

안 4개 예비역 부대를 돌며 종교 서비스와 상

담을 제공해왔다.  

이 목사는 최근 1년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서 ‘CPE 레지던시 프로그램(Clinical Pas-

toral Education Residency Program)’을 수

료했다. 병원 환경에서 원목 역량을 집중적으

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는 “액티브 스테이

터스(현역 복무)로 1년간 교육을 받았고, 보드 

서티파이드 채플린(Board Certified Chap-

lain) 자격 과정도 진행 중”이라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에 자연스럽게 진급도 이

뤄졌다”고 설명했다.  ▶▶13면으로 계속

미군생활, 뼛속까지 한국인이 미국 사회 이해하는 통로  
미국사회, 실력 없어도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통해  

<전체 기사 읽기>

지난 2월 10일 브루클라인 비컨 스트리트에 위치한 늘푸른교회에서 만난 이진택 목사가 '슬기로운 미국생활'을 공개했다. 그는 49세에 소령에 진급했으며 교회 목회는 물론 미 육군 예비역으로 더 활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힐리주지사·의회,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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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청

소년 작가 26명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코

큐브 유스 아트 쇼케이스를 통해 일반 관중

들이 예술작품을 매개 청소년들의 작품을 

만나고 그들의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됐다.  

20일까지 보스턴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열

리는 첫 번째 전시에는 메인 작가로 선정된 

청소년 김강희(Lucy Kanghui Kim), 성예

진(Yejin Seong)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한국 전통 수

묵화 기법의 공동 프로젝트 작품도 함께 전

시됐다.  

24명의 학생은 강병우, 김종현, 김주연, 김

하연, 나연재, 남윤우, 노윤, 신재환, 안유찬, 

안현기, 오유진, 오유택, 오재인, 우예은, 윤

도현, 이다영, 장건, 조민수, 조윤하, 최정민, 

최정인, 황수련, 황정민, 그리고 Benjamin 

민준 장이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미술위원회가 기

획한 코큐브(KOCUBE) 프로젝트는 청소

년과 신진 작가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는 

지속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작품의 결과보

다 그 과정과 시간,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전

시로 담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시 총괄 및 큐레이션을 맡은 김민희 디

렉터는 “학생들의 전시를 통해 자신에게 

지나가는 시기를 마주하는 것이 다음 단계

로 나아가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전시이다”라

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13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강희, 성예진 메

인작가를 비롯해 Benjamin 민준 장, 장건, 

강병우 학생이 참가했다. 김재휘 총영사 및 

총영사관 관계자들, 김병국 보스턴 한미예

술협회장, 예술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

모 등이 참가했다.  

김강휘 작가는 발표를 통해 “제 작업들

은 지난 몇 년동안 경험해온 성장, 자아, 내

면 그리고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며 “같

은 나이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내면

을 표현한 것으로 ‘나만 겪는 과정이 아니

구나’라는 공감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그림

처럼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어렵고 내가 생

각하는 데로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고

,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다가, 무너지고 

다시 제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춘기의 

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성예진 작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 나무의 

그림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자연에 대한 태

도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나무

가 되어서 자연의 감각을 체험하도록 유도

해 자연 파괴의 결과를 성찰하게 한다는 의

도로 제작했다”며 “다

<전체 기사 읽기>

청소년 및 신진작가 성장과정 조명하는 코큐브 프로젝트의 첫 전시 

 ▶▶4면으로 계속

13일 보스턴총영사관 리셉션에서 전시 학생작가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병국 예술협회장, 김민희 디렉
터, 김강희, 강병우, 장건, 장민준, 성예진, 곽정렬 부총영사

김강희 학생 작가가 자신이 제작한 작품과 함께 했다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C%98%88%EC%88%A0%ED%98%91%ED%9A%8C-26%EB%AA%85%EC%9D%98-%EC%B2%AD%EC%86%8C%EB%85%84-%EC%9E%91%EA%B0%80-%EC%9E%91%ED%92%88-%EC%B4%9D%EC%98%81%EC%82%AC%EA%B4%80%EC%84%9C-%EC%84%B1%ED%99%A9%EB%A6%AC%EC%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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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연이 괜찮아지는 그런 세상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4점의 수묵화를 전시한 Benjamin 

민준 장 학생 작가는 “자신이 11살 

때 그린 수묵화가 가장 애착이 간다

”고 말하고 “그릴 때는 힘들고 어

려웠는데 (전시장에 걸린 자신의 작

품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

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김민희 

디렉터의 수묵화 지도를 받아 공동 

프로젝트의 한 작품으로 선정, 전시

된 장건 학생 작가는 “수업을 몇번 

못했는데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행

복했고,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전

시 경험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리셉션에서 학

생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총영사

관 “전시공간의 이름을 새로 지어

야 할 것 같다”면서 예술협회, 전시

한 작가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영사는 이 공간을 더 활용해 연

주회도 해보고 한인동포들의 의미

있는 행사 등 보스턴 지역의 열린 공

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혔다.  

김 총영사는 또 전시된 작품을 보

면서 “우리 작품을 만든 학생이 어

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궁금한 작품

들도 많고…이런 예술 작품들을 보

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

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울 수 있

는데 특히 우리 아주 젊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예술협회 코큐브는 앞으로 봄·가

을 정기 전시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

학생 및 신진 작가를 아우르는 전시

를 이어가며, 예술가의 성장 과정 자

체를 기록하는 전시 플랫폼의 역할

을 해 나갈 예정이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

은 “봄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하고, 가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출신의 젊은 작가들 중심으

로 다시 여기서 전시를 할 계획이니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즐기시길 바

란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대표해 

참가한 박현아 교무는 “김민희 미

술 선생님과 학생들이 긴 시간동안 

정성껏 준비한 작품들을 이 전시공

간에서 한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는 것이 감동이다”라며 “오랜만

에 마음이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

었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김민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

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해에 확장 이전

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됐다.  

editor@bostonkorea.com 

3.1 절 기념식 3월 28일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뉴잉글랜드 한인회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3.1절 기념

식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

시 30분 뉴턴 소재 주보스턴 총

영사관에서 개최된다.  

제 107주년 3.1절 기념식은 

보스턴 총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가 공동 주최

하며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주

관, 보스톤코리아가 협찬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기념

식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

이다. 이번 기념식과 총회는 장

영수 한인회장이 다시 임기 재

개를 선언한 후 첫번째 행사이

다. 이번 총회에서 장 회장의 

향후 계획 차기 회장에 대한 의

견 등이 자세히 제시될 지 주목

된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게이

트웨이 센터 빌딩 2층에서 8층

으로 이전한 보스턴 총영사관 

‘열린 공간’에서 열린다.  

3.1절 기념식 및 매사추세츠 한

인회 총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

는 장영수 한인회장(978-994-

0306)으로 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2면에 이어서

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성예진 학생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리셉션에 참가한 예술협회 관계자 및 학부모

자신의 작품앞에 선 장민준 학생 작가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98%88%EC%88%A0%ED%98%91%ED%9A%8C-26%EB%AA%85%EC%9D%98-%EC%B2%AD%EC%86%8C%EB%85%84-%EC%9E%91%EA%B0%80-%EC%9E%91%ED%92%88-%EC%B4%9D%EC%98%81%EC%82%AC%EA%B4%80%EC%84%9C-%EC%84%B1%ED%99%A9%EB%A6%AC%EC%97%90/
https://bostonkorea.com/news/31-%EC%A0%88-%EA%B8%B0%EB%85%90%EC%8B%9D-3%EC%9B%94-28%EC%9D%BC-%EB%B3%B4%EC%8A%A4%ED%84%B4-%EC%B4%9D%EC%98%81%EC%82%AC%EA%B4%80%EC%97%9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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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 
두 차례 더…이후 한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지역에 다

음 주 월요일까지 두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또 제설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중 금요일 눈

이 가장 많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일

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해안 

폭풍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

직 불확실성이 크다. 

첫 번째  눈은 금요일 시작되며 이

번 주 날씨의 핵심 변수다. 현재 예보

로는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에 2~4인치 눈이 예상된

다. 북부 뉴잉글랜드는 이보다 더 많

은 적설이 가능하다. 매스파이크

(Mass Pike) 북쪽, 특히 루트2 인근

은 2~5인치까지 쌓일 가능성이 있다

. 남쪽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

아 1~2인치 또는 그 이하에 그칠 수 

있다. 

이번 눈의 양은 기온과 비·눈 경

계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금요일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경우 비가 

섞이면서 적설량이 줄 수 있다. 반대

로 메인만(Gulf of Maine) 쪽에 2차 

저기압이 형성되면 눈으로 빠르게 

바뀌어 적설이 늘 가능성도 있다. 보

다 정확한 윤곽은 목요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두 번째 변수는 일요일 밤부터 월

요일 사이 해안 폭풍 가능성이다. 일

부 경우 노이스터(nor’easter)로 발

달할 여지도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보 모델은 이 폭풍이 뉴잉글랜드

를 비켜 나갈 것으로 본다. 실제 영향

이 있다면 매사추세츠 일대에 2-4인

치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유럽 모델은 보스턴에 수 인치, 케이

프 지역에 3~6인치를 제시하지만 변

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주말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천문조(astronomically high 

tides)’ 시기와 겹쳐, 폭풍 경로에 

따라 해안 침수나 해변 침식 가능성

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월요일 폭풍이 빗나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화요일부

터는 맑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돌아올 전망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직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

만, 매사추세츠의 봄·여름 캠핑 

시즌 예약이 시작됐다.  

매사추세츠주는 25개 주립 캠핑

장 예약(https://massdcrcamp-

ing.reserveamerica.com/)을 18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받기 시작한

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전 및 공원

관리부(DCR) 캠핑 서비스 책임

자 팻 리는 “각 캠핑장은 모두 다

른 매력을 갖고 있다”며 초보자

부터 숙련 캠퍼까지 선택지가 다

양하다고 밝혔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곳 

장비가 많지 않은 캠퍼라면 원

형 캐빈인 유르트(yurt)나 캐빈이 

마련된 ‘구조화된’ 캠핑장이 적

합하다. 침낭과 베개 등 기본 용품

만 준비하면 이용할 수 있어 접근

성이 높다.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캠핑장 

DCR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

은 곳은 해변과 바로 연결되는 캠

핑장이다. 

▪Salisbury Beach State Reser-

vation, ▪Scusset Beach State 

Reservation, ▪Horseneck Beach 

State Reservation 

이들 캠핑장은 대서양과 인접해 

있어 캠핑장 내부에서 곧바로 해

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강점

이다. 여름철 예약 경쟁도 가장 치

열하다. 

‘숨은 명소’는 최근 재개장한 

팔머스의  워시번  아일랜드

(Washburn Island)도 주목받는다

. 와콰이트 베이 보호구역에 위치

한 이 섬 캠핑장은 단 10개 사이트

만 운영된다. 한적한 분위기가 장

점이지만, 배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가는’ 장소다. 

이용 전 알아둘 점 

2026년 캠핑 시즌은 장소에 따라 

4~5월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 

예약은 4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며, 이날 기준 6월 18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요금은 내륙 캠핑장의 경우 매

사추세츠 주민은 1박 17달러부터, 

타주 방문객은 54달러부터 시작한

다. 해안 캠핑장은 주민 22달러, 타

주 방문객 70달러부터다. 

인기 캠핑장은 금세 마감된다. 

봄 햇살 아래 모닥불을 꿈꾼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금요일 적설량 가장 클 듯 , 일요일 노이스터는 빗나갈 수도 

매사추세츠 주립 캠핑장 예약 18일 오픈…인기 해변부터 '숨은 명소'까지
25개 주립 캠핑장 4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해안 캠핑장 가장 인기

https://mass.gov/youthgambling
tel:+1-508-799-4488
mailto: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B%8B%A4%EC%9D%8C-%EC%A3%BC-%EC%9B%94%EC%9A%94%EC%9D%BC%EA%B9%8C%EC%A7%80-%EB%88%88-%EB%91%90-%EC%B0%A8%EB%A1%80-%EB%8D%94%EC%9D%B4%ED%9B%84/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C%A3%BC%EB%A6%BD-%EC%BA%A0%ED%95%91%EC%9E%A5-%EC%98%88%EC%95%BD-18%EC%9D%BC-%EC%98%A4%ED%94%88%EC%9D%B8%EA%B8%B0-%ED%95%B4%EB%B3%80%EB%B6%80%ED%84%B0-%EC%88%A8%EC%9D%8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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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패널, 이제 뉴잉글랜드서도 사용 길 열리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소형 태양광 패널을 허용하는 입법화가 본

격화되고 있어 곧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

다는 보도가 나왔다.  

패널을 일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이

른바 ‘플러그인(plug-in) 태양광’ 패널

은 보통 200~1,200와트 규모로, 생산된 전기

를 소형 인버터를 통해 가정용 전력 형태로 

변환한 뒤 콘센트에 연결해 가정 내 전력망

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기 

규정은 전력망(grid)에서 가정용 차단기 패

널(Breaker Panel)을 통해 들어가는 일방

향 전류 구조로, 역방향 플로그인은 대부분

의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틸리티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 허용되지만, 추가 비용과 복

잡한 절차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에 소

극적이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은 이러

한 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 규정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현재 메인, 매사

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뉴잉글랜드 여러 주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주에서 플러그인 태양광을 허용하거나 규

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급이 빠르게 진행 중

이다. 보스턴글로브는 유럽연합(EU) 27개

국 가운데 25개국에서 플러그인 태양광이 

허용되며, 독일에서는 2024년 말 승인 이후 

100만 대 이상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독일 연구에 따르면 사용 패턴과 전

기요금 수준에 따라 2년 반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례도 있다. 

가격은 400와트 단일 패널이 수백 달러 수

준에서 시작해, 1,200와트 다중 패널 시스템

은 2,000달러를 넘기도 한다. 초기 비용 회수 

이후에는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인주의 한 환경단체는 1,200와트 플러

그인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평균 가구 전기

요금을 약 21%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

제로 뉴잉글랜드 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평

균600킬로와트 사용,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30센트)으로 볼 때, 1.2kW급 콘센트형 태양

광은 가구 전기요금을 약 20~25% 줄이고, 

3~4년 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는 특히 지붕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임차인이나 저소득 가구에 새로운 선택지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가 이동 가

능해 이사 시에도 가져갈 수 있는 점도 장점

으로 꼽힌다.  

반면 한계도 분명하다. 발전량이 가정 전

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수

천 달러에 이르는 초기 비용이 여전히 부담

이다. 버몬트주 공공서비스부 관계자는 “

저소득층을 위한 해법으로 보기에는 아직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이미 사용 중인 회로

에 추가 전력이 유입될 경우 차단기

(breaker)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부

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

해 지지자들은 명확한 기술 기준과 제도 정

비가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보스턴글로브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플러

그인 태양광이 더 광범위하고 논쟁적인 기

후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버몬

트의 경우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가 소매점에서 널리 판매되기

까지는 국가 차원의 전기 안전 인증이 마무

리되기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며, 지지자들은 향후 1년 내

에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C%86%8C%ED%98%95-%ED%83%9C%EC%96%91%EA%B4%91-%ED%8C%A8%EB%84%90-%EC%9D%B4%EC%A0%9C-%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C%84%9C%EB%8F%84-%EC%82%AC%EC%9A%A9-%EA%B8%B8-%EC%97%B4%EB%A6%AC%EB%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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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70.0508  
978.870.004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연준 은행 모기지 대출 규제 완화 모색, 
모기지 시장 흔들릴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은행의 모

기지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을 내놓으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모기지 대출 판도가 흔들릴 전망

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연방정

부가 은행의 시장 복귀를 유도하

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

서 시장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모기지대출을 받

으려는 소비자들은 JP모건체이

스(JPMorgan Chase)나 웰스파

고(Wells Fargo) 같은 대형 은행 

대신 로켓 모기지(Rocket Mort-

gage)나 페니맥(Pennymac) 등 

비은행 모기지 업체를 찾는 경우

가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모기지 관

련 잠재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자

본을 쌓아야 했다. 그 결과 대형 

은행들은 모기지 사업 비중을 줄

여왔으며, 현재 미국 내 주택대출

의 상당 부분은 이들 비은행 금융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

serve)의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은 17일 연설에서 은행들이 모기

지를 취급하고 보유할 때 적립해

야 하는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연준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은

행들은 전체 모기지의 약 60%를 

신규 취급했고, 모기지 잔액의 약 

95%를 관리했다. 그러나 2023년

에는 신규 취급 비중이 35%, 서비

스 비중은 45%로 낮아졌다. 그 사

이 비은행 모기지 업체들이 시장

을 빠르게 잠식했다. 

보우먼 부의장이 제안한 방안

은 차입자가 더 많은 다운페이먼

트를 낼 경우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본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모기지 서비스 권리를 은

행 위험자산으로 반영해 온 회계

기준을 완화해 은행이 추가로 적

립해야 하는 자본 부담을 덜어주

어 여유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준은 은행이 비은행 업체와 

달리 위기 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다각화돼 있

어 충격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팬데

믹 당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이 비은행 업체 고객보

다 상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

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페니맥의 공공정책 책임

자  아이작  볼탄스키 (Isaac 

Boltansky)는 비은행 업체들도 

금리 변동성이 큰 환경을 성공적

으로 관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비

은행 업체들은 주 정부 중심의 감

독을 받고 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약 6.1% 수

준으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

히 높은 편이다. 은행과 모기지 업

체의 금리는 최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각종 수수료와 포인

트 구조에 따라 실제 총 대출 비용

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금리보다 연간 

실질금리(APR)와 클로징 비용

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 웰스파고, 씨

티그룹(Citigroup) 등 대형 은행

들은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모

기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강점

을  갖고  있다 . TD 코웬(TD 

Cowen)의 애널리스트 재럿 세이

버그는 이번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비은행 업체들이 시장 점

유율 일부를 은행에 내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은행들이 시

장에서 물러나면서 경쟁이 줄었

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갔

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웰슬리 주차장 주택 개발 추진에 주민 반발… 주택난 
해소정책의 시험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택부족을 해소코자 추

진한 아파트 주택 개발 계획이 지역주

민의 반대에 부딪치며 주택난 해결 정

책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주 정부와 매스베이 커뮤니티 칼리

지는 웰슬리 캠퍼스 맞은편 오클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5에이커 규모의 주 

소유 주차장 부지를 ‘잉여(surplus) 토

지’로 지정하고, 최대 180세대 아파트

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 유발 문제와 인접한 숲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

다.  

이 계획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

는 부지인 만큼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

로 적다. 또한 매각 수익은 캠퍼스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

근 사이버보안과 보건과학 프로그램 

인기가 크게 늘었지만 시설이 이를 따

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건물 건설

에 약 7천5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주차장 옆에 붙어 있

는 40에이커 규모의 숲이다. 이 숲은 인

근 보호구역과 산책로로 연결돼 있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녹지 공

간이다. 주 정부가 행정적 이유로 주차

장과 숲을 포함한 전체 45에이커를 한 

필지로 묶어 잉여 토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숲도 개발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역 보전 단체들은 이 부지가 사실

상 공공 오픈 스페이스처럼 관리돼 왔

다며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 정부는 숲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장기 보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주택 공급, 숲 보전, 학교 재정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웰슬리 타운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셀렉트보드는 로펌을 선

임해 주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잠재

적 소송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주민들은 청원서 제출, 전용 웹사

이트 개설, 표지판 배포 등 조직적인 반

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이 심해지고, 단독주택 위주의 타운 성

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 공급 확대를 지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들은 숲이 아닌 활용

도가 낮은 주차장에 주택을 짓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며, 심각한 주거난 속

에서 지역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고 말한다. 실제로 웰슬리는 다세대 주

택 건설이 매우 적었던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한 물량도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220만 달

러에 달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갈등은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

거난을 배경으로 한다. 주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잉여 공공부지에 다세

대 주택 개발을 허용했고, 여러 부지에

서 수천 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웰

슬리 부지도 그 연장선에 있다. 

주 정부는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

장이지만, 사업 규모 축소에는 선을 긋

고 있다. 관계자는 이 과정이 무한정 이

어질 수는 없다며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웰슬리 주차장 개발이 주거난 

해소의 모범 사례가 될지, 지역 반발에 

막힌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지 관심

이 모아진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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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 주택난 해소 위한 주택 공급 차질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tel:+1-781-454-1357
https://bostonkorea.com/news/%EC%97%B0%EC%A4%80-%EC%9D%80%ED%96%89-%EB%AA%A8%EA%B8%B0%EC%A7%80-%EB%8C%80%EC%B6%9C-%EA%B7%9C%EC%A0%9C-%EC%99%84%ED%99%94-%EB%AA%A8%EC%83%89-%EB%AA%A8%EA%B8%B0%EC%A7%80/
https://bostonkorea.com/news/%EC%9B%B0%EC%8A%AC%EB%A6%AC-%EC%A3%BC%EC%B0%A8%EC%9E%A5-%EC%A3%BC%ED%83%9D-%EA%B0%9C%EB%B0%9C-%EC%B6%94%EC%A7%84%EC%97%90-%EC%A3%BC%EB%AF%BC-%EB%B0%98%EB%B0%9C-%EC%A3%BC%ED%83%9D%EB%82%9C/?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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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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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ICE 활동 제동, 현장 경찰은 "법 집행 충돌 우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요 시와 타운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시 

소유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

령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이민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경찰로 번지고 

있다. 현장 일부 경찰 지휘부에서는 

“지역 경찰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

치에 세우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

온다.  

보스턴을 비롯해 케임브리지, 서

머빌, 린, 뉴턴, 첼시 등 6개 시와 타

운은 이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ICE 

요원들이 시 소유 부지를 단속 집결

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연

방 요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기록·문서화하고 필요시 수사

하도록 지역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 수장들은 이러

한 지침이 현장 경찰에게 과도한 부

담을 안긴다고 우려한다. 매사추세

츠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 회장인 

잭 버클리 메드퍼드 경찰서장은 서

한을 통해 “고도로 긴박하고 빠르

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

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경찰

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는 실시간 법률 판단을 강요하는 구

조가 “시민과 연방 요원, 그리고 경

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ICE 요원들의 과잉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

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격

화되며 민간인 2명을 사살하는 사건

으로 번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차량 창문을 부수거나 주택에 

진입하는 행위, 평화적인 시위대에 

페퍼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등에 

비판이 제기됐다. 메인주 단속 과정

에서는 컴벌랜드 카운티 셰리프인 

케빈 조이스가 합법적 취업 허가를 

지닌 교정 공무원이 체포된 사건을 

두고 “아마추어식 치안”이라고 공

개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리아 폴리 연방 

지검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연방 요

원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을 따른다

며, 주법은 연방 요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미셸 우 보스

턴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로 다른 정부 소속 무장 요원 간 충돌

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스턴 경찰이 

ICE 요원을 체포하는 상황을 상정

하지 않는다며, 대신 바디캠 촬영과 

공식 보고서를 통해 위법 행위를 기

록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초

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을 “

방해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

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장 없는 

주택·사업장 진입이 발생할 경우 

911 신고를 권고했다. 또 보스턴 경찰

국이 연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폭

력·재산 피해·범죄 의혹을 수사하

고, 필요 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

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찰행정연구

포럼(PERF)의 척 웩슬러는 “역사

적으로 지방 경찰이 연방 법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적은 거의 없

다”며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법 집행 체제의 기존 질서

를 흔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스턴 경찰 노조 측도 향후 구체

적인 집행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일선 지휘관과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

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도발로 받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강경 대응은 지역 사

회 보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

고 있다. 그러나 연방 권한과 지방 자

치의 경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선 경

찰은 가장 큰 부담을 떠 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연방 보조금 종료로 매사추세츠 주민 
5만여 명 보험 상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금, 확대세금크레딧(Enhanced 

Tax Credit)이 종료되면서 매사추

세츠주에서 수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건강 보험거래소인 헬스 커

넥터(Health Connector) 관계자

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입자가 

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보조

금에 의존하던 가입자들에게 보험

료를 크게 인상시킨 연방정책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그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췄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확대세금크레딧은 2025년 

말로 만료됐으며, 올해 초 의회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종료됐다. 이

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보

험료가 두세 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만2천 명 이

상이 스스로 건강보험을 해지했다

.  비영리라디오 WBUR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지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더해 3만5천 명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헬스 커넥터의 오드리 모스 가

스티어 사무국장은 이사회 회의에

서 “보험을 유지하려 애쓰던 사

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

문에 결국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

가 앞으로 몇 달간 더 나올 것”이

라고 말했다. 

헬스 커넥터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

주 제공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민간 보험을 연결해주는 보험거래

소이다. 이곳 가입자 대부분은 정

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연방 지원이 끝나자 모라 힐리 

주지사는 커넥터 가입자 지원을 

위해 2억5천만 달러의 주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연방 보조

금 축소로 인한 공백을 모두 메우

지는 못했다.  

주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들은 

보험을 중단한 주민 상당수가 현

재 무보험 상태일 가능성을 우려

하고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헬스 커넥터 대외협력 책임자인 

제이슨 레퍼츠는 “이들은 결국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당하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헬스 커넥터를 통해 보험

에 가입한 매사추세츠 주민은 35

만2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지역 정부와 경찰 수장들이 정확한 대응 지침 제공해야”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97%B0%EB%B0%A9-%EB%B3%B4%EC%A1%B0%EA%B8%88-%EC%A2%85%EB%A3%8C%EB%A1%9C-%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C%A3%BC%EB%AF%BC-5%EB%A7%8C%EC%97%AC-%EB%AA%85-%EB%B3%B4%ED%97%98/?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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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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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과 함께 새로운 임무도 주어졌다. 독

일에 주기적으로 파견되는 임무가 3월부터 

시작된다. 진급 후 미 동부 쪽 사령부에는 소

령 임무지가 없어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사

단으로 배정받게 됐다.  3월부터는 세 달에 

한 번씩 독일로 가서 6일동안 군목으로 근무

한다. 군인들의 종교서비스와 카운슬링을 담

당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 목사가 군에 지원한 것은 7년 전 42세였

다. 그에 따르면 군대는 의료관, 법률관 그리

고 종교관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비교적 느

슨하다. 현역은 42세, 예비역은 48세까지 입

대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구나 “입대 전 직

업 경력도 인정해줘 그는 소위 중위를 거치

지 않고 바로 대위로 임명됐다”는 설명이다

.  

그러나 그의 입대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

다. 신학교 재학당시 한국계 군 채용 담당자

로부터 영주권을 받고 군에 지원할 수 있다

는 정보를 접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지원

해 8년전 입대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의 입대를 제한하는 정

책을 채택하면서 입대가 취소됐다. 그러나 1

년 후 군은 다시 연락해 입대를 허용했다.  포

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가 군을 선택한 것은 ‘이민자로서의 현

실’과도 맞닿아 있었다. 1999년 보스턴에 어

학연수로 시작, 교회 활동을 하면서 야간 대

학원 과정으로 신학을 전공했다.  전도사로

서 담임목회를 맡아 15년을 이어왔다. 그러

나 작은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러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는 “청소도 하고 공항 라

이드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우체부도 

했다”고 털어놨다.  신분과 재정 문제는 이

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그 어

려운 시간을 주어질 때마다 ‘보스턴에 있을 

가치가 있느냐’를 되뇌었고 “그에 대한 답

이 제게는 분명했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군복무는 ‘미국을 이해하는 통로’가 됐

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생활하면 미국 

사회와의 접점이 적다. 예비역 부대에서는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

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처음엔 군

복 패치도 제대로 못달고,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여서 스트레스가 컸다”면서도 

“군목으로서 3분 정도의 짧은 ‘Word of 

the day’라는 격려사를 하면 존중해주고 

박수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했다. 한국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하니까 진심이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건이 안되고 실력이 모자라도 열심히 하

면 절반의 크레딧을 주는 나라임을 경험했다

는 것이다. 그는 “뼛속까지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많다”고 느꼈

던 부분이다. 또한 미군이 스스로 악마가 되

어서는 안된다는 자각 아래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대화하고 그걸 숙고하는 게 같은 선상에서 

인상깊었다.”고 덧붙였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휘

체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꼽았다. 그는 

“군은 체계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돌아간다. 그런 ‘브리핑·

커뮤니케이션·평가’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군에서 리더십과 커

뮤니케이션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차별도 겪었다. 훈련 초기에 한 동료 채플

린이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경험

을 떠올리며 “동양인이 영어도 완벽하지 않

은데 캡틴을 달고 있으니 불편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결국 그분도 태도가 달라졌고 존중해줬다”

며 “레이시즘은 어디에나 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환경에서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유연해질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보스턴 한인사회’

로 넘어갔다. 그는 1999년 이후 보스턴의 한

인사회가 “턴오버(구성원 교체)가 매우 큰 

구조”라고 진단했다. “오래 살다가도 은퇴

하면 애틀랜타나 플로리다로 옮겨가는 경우

가 많고, 교회나 단체도 생겼다 사라지는 일

이 잦다”는 것이다. “턴오버가 (보스턴 지

역의) 숙명이어서 정말 어려움이 크다”는 

그는 그럼에도 “뿌리를 내리고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분들의 역할이 크다”며 지역 언론

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보스턴의 매력에 대해서는 ‘국제성’, ‘

걷는 도시의 안전함’, 그리고 ‘시간이 쌓

인 뒤 드러나는 친절’이라는 세 가지를 들

었다. 그는 “겉으로는 서부처럼 먼저 말을 

걸어오는 친절은 없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

하고 다름을 존경하는 방식의 친절이 있다”

며 “오래 살다 보니 이웃들과 식사 초대도 

오가고, 눈이 오면 안부를 주고받는다. 시간

이 걸려서 그렇지 깊게 관계가 쌓인다”고 

말했다. 또 교회가 30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

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건물주 

교회측의 배려를 언급하며 “코로나 때도 재

정 상황을 물어보고 렌트도 배려해줬다. 제

가 경험한 보스턴에는 은혜가 있다”고 했다

. 그의 가족 모두가 보스턴을 사랑하게 된 이

유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인 1세들에게 리

저브·내셔널가드 복무를 “현실적인 교육

·경력의 통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 

혜택이 크고, MOS(군 직무)를 받으면 로컬

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크가 생긴

다. 스테이트 잡 기회나 AGR(풀타임 군무)

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1세들은 한

인 업종에 갇히기 쉬운데, 군은 새로운 경험

과 기회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

다. 이어 “자녀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ROTC 같은 길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며 “언젠가 중령 진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

는 가족과 함께 진급 세리머니도 하고 싶다

”고 웃었다. 

▶▶12면에 이어서

어학연수생서 49세 소령 진급한 목사의 "슬기로운 미국생활"

mailto:help@bostonkoreancatholic.org
tel:+1-617-558-2711
mailto: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https://www.bostonkoreancatholic.org
https://bostonkorea.com/news/%EC%96%B4%ED%95%99%EC%97%B0%EC%88%98%EC%83%9D%EC%84%9C-49%EC%84%B8-%EC%86%8C%EB%A0%B9-%EC%A7%84%EA%B8%89%ED%95%9C-%EB%AA%A9%EC%82%AC%EC%9D%98-%EC%8A%AC%EA%B8%B0%EB%A1%9C%EC%9A%B4-%EB%AF%B8%EA%B5%AD%EC%83%9D%ED%9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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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에서 정상으로 귀환한 앤소니김…왜 타이거우즈도 반기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지난 2월 15일 일요일, 호주 애

들레이드의 그레인지 골프 클럽에선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됐다.  40세

의 앤소니 김이 18번 홀 그린에서 짧

은 퍼팅을 마무리하는 순간, 갤러리

는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LIV 골

프 애들레이드 최종 합계 23언더파 

우승,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하나인 욘 

람과 브라이슨 디샘보를 3타 차로 제

친 값진 승리였다. 

TV에서 앤소니 김이 선두그룹이

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아직

도 프로골퍼였나’ 잠시 반문했을 

정도였다. 최종 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앤소니 김의 우승은 거의 불가능

해 보였다. 54홀 선두였던 람과 디샘

보에게 무려 5타나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고, 당시 그의 우승 

확률은 LIV 중계진의 분석에 따르

면 겨우 0.1%였다. 하지만 그는 줄 버

디를 꽂아넣었다. 12번 홀부터 15번 

홀까지 4연속 버디, 17번 홀에서도 15

피트 퍼팅을 성공하며 보기 없는 9언

더 63타를 기록했다. 최종 라운드에

서 디샘보는 4보기로 무너졌고, 람 

역시 따라오지 못했다. 

우승 직후 앤소니 김은 눈물을 흘

렸다. 그의 품에는 아내 에밀리와 네 

살배기 딸 이사벨라가 뛰어들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

르겠다. 너무 벅차다. 하지만 저는 절

대로 제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

추지 않을 것이다.” 

골프위크에 따르면 앤소니 김은 

이번 우승으로 23.13787포인트를 받

아 세계 랭킹 847위에서203위로 급등

했다. LIV 골프가 올 시즌부터 공식 

세계 랭킹 포인트를 적용받기 시작

한 덕분이다. 상금도 400만 달러(약 

57억 원)에 달했다. 

골프 세계는 들썩였다. 타이거 우

즈도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

셔널을 앞두고 앤소니 김의 컴백을 

공개적으로 반겼다. "우리 모두 삶의 

어려움을 한다. 하지만 그가 그 깊은 

나락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우즈는 말했다. 

화려한 등장 그리고 갑작스런 사라

짐 

16년 전, 앤소니 김은 골프계에 화

려하게 등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2006년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PGA 투어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았

다. 2008년, 그가 불과 23세의 나이에 

와코비아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을 때, 골프계는 '타이거 우즈의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해 AT&T 내셔널에서도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2008년 라이더컵 발할라에서는 당시 

유럽의 에이스 세르지오 가르시아를 

꺾으며 미국의 오랜 라이더컵 가뭄

(6번의 대회 중 5번 패배)을 씻어내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9년 마스터스에서는 한 라운드 

최다 버디 기록인 11개를 작성하며 

오거스타 내셔널을 놀라게 했다. 세

계 랭킹은 6위까지 치솟았고, 2010년 

휴스턴 오픈에서 세 번째 PGA 투어 

우승을 추가했다. 위키페디아에 따

르면 2010년 기준 25세 이전에 세 번

의 우승을 달성한 선수는 지난 30년

간 전 세계에서 5명뿐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앤소니 김은 

골프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해 웰스 

파고 챔피언십 도중 왼쪽 아킬레스

건 부상으로 중도 기권한 것이 마지

막 공식 경기였다.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에도 손, 어깨, 척추 유합술 등 

크고 작은 수술이 이어졌다. 재활은 

번번이 실패했고, 몸은 회복되지 않

았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아킬레

스건 수술 이후 그에게는 커리어 종

료 부상에 해당하는 장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됐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금액은 1,000만~2,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한 주변인은 "투어에서 단 

한 번의 스윙만 해도 보험이 날아간

다"며 그가 시합에 나서면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ESPN에 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취미

로도 골프채를 잡지 않았다. 2014년 

골프 채널은 "앤소니 김은 더 이상 레

크리에이션 수준의 골프도 하지 않

는다"고 보도했다. 2016년 모교 오클

라호마 대학의 자선 대회에 한 차례 

나타났지만, 14홀을 치고는 그냥 사

라졌다. 그러나 그의 사라짐에는 보

험금 외에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유

가 있었다. 

지난해 앤소니 김은 마침내 자신

이 골프계에서 사라졌던 진짜 이유

를 털어놓았다. 

"아킬레스건 수술 후 아픔을 참기 

위해 약과 술에 기댔다. 메이저 챔피

언십을 치르면서 몇 홀마다 포터블 

화장실에 들르며 마약을 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숨겨서 결국 제 자신

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다." 그는 수

술 후 통증과 싸우며 중독의 나락으

로 떨어졌다고 고백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따라왔다. 그는 "거의 20

년 가까이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집 밖에 잘 나

오지 않았고, 리얼리티 TV를 보고, 

음식을 먹고, 반려동물과 함께 그냥 

있었다." 

2023년, 의사들은 몸 상태가 너무 

나빠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활과 가족의 힘 

전환점은 재활 시설에서 찾아왔다

. 2023년 초 앤소니 김은 재활 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금단 증상으로 스스로 걷지도 

못했고, 보조를 받아야 했다. 그 경험

을 그는 2025년 2월 인스타그램에 상

세히 공개했다. "재활 시설에서 저는 

신앙과 자기 사랑, 그리고 목적을 찾

았다." 2025년 2월 20일, 그는 "2년간

의 금주"라는 글을 올렸고, 그것이 "

제 인생 최고의 성취"라고 했다. 올

해 2월이면 3년 금주를 맞이하게 됐

다. 

그가 다시 골프채를 잡게 된 계기

는 의외로 소박했다. 아내 에밀리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앤소니 

김은 아내의 골프 선생님이 됐고,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함께 라

운딩을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에

밀리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를 

설득했다. 컴백은 가족을 위해서도, 

딸 이사벨라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

여주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고. 

2021년 12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세상에 나온 딸 벨라는 앤소니 김에

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벨라가 

태어나면서 에밀리와 나의 삶이 완

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목적의식과 자

기 존재의 이유가 생겼다. 

2024년 LIV 골프가 그에게 와일드

카드 자리를 제안하면서 앤서니 김

은 12년만에 복귀했다.   LIV 측의 계

약 금이 보험금 손실분을 상쇄했을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복귀는 쉽지 않았다. 첫 대

회인 2024년 제다 대회에서 그는 57

명 중 꼴찌였다. 첫 두 시즌 동안 단 

한 번도 탑25 위 안에 들지 못했고, 결

국 2025년 시즌 말 LIV에서 강등됐

다. 많은 이들은 여기서 앤소니 김의 

컴백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공동 5위를 기록하며 14년 만의 톱10 

피니시를 달성했다. 2026년 1월 LIV 

승급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카드를 

되찾았다. 특히 36홀 마지막 홀에서 

버디로 컷을 통과한 것은 그의 집요

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더스틴 존슨의 포에이시스 팀에 합

류, 바로 다음 대회인 애들레이드에

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승 직후 그는 18번 홀 그린에서 

무릎을 꿇듯 딸 벨라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에밀리가 

달려왔고, 세 가족은 오래 껴안았다.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다. 벨라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아빠가 루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린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

나였다." 

앤소니 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

약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게 전부다.” 

"Sober is Dope.(맨정신이 가장 최

고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즐겨 쓰는 

문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전체 기사 읽기>

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설치를 요구해왔다.  

보스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천500건 이상의 자동차 충돌사

고가 발생했으며 매달 한 번꼴로 치

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행해 미

국에서 가장 차량사고가 많은 도시

에 속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의 카메라 허용

안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올해 630

억달러 주 예산안에 포함된 이 법안

은 각 타운의 스쿨존과 도로 공사 구

간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지난해 추진

했던 “과속단속카메라”법안보다 

적용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법안은 도로공사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으로 달리거

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6마일 이상

을 초과할 경우 위반으로 판단해 

$25-$1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했다.   

또한 주민 5천명당 1개의 카메라

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에 따라 67만 3천명의 주민의 보유

한 보스턴의 경우 135카메라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단

속카메라 설치 대수와 위반수를 보

고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인종간 

단속 불균형 등을 추적하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의회가 추진중인 법안은 적용 범

위가 훨씬 넓다. 시와 타운이 과속

뿐 아니라 사거리 신호위반 단속까

지 허용한다. 또한 모든 도로에 설

치가 가능하며 벌금도 최대 $150까

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모두 차량의 전

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해 사생활 침

해 소지를 줄였다. 또한 모든 위반 

사진은 최종처분 이후 48시간내 파

기하도록 했으며, 사진과 개인 정보 

기록은 공공기록에 포함되지 않도

록 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NHTSA)

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는 중대 차량충돌 사고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감

시카메라 설치 지지자들은 교통 단

속 카메라의 설치가 보스턴 유색인

종 거주 지역의 교통 안전을 크게 개

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

의 교통 사고율은 백인 거주 지역보

다 사고 발생율이 4배에 달한다.  

보스톤 기반 이반 에스피노자 매

드리걸 인권 변호사는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위반 사례도 연방 당국 

및 ICE 와의 공유를 명확하게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드리걸 변호사는 “인종적 불

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엄격한 보

호장치가 없다면 오랫동안 경찰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어온 커뮤니티

에서 불균형적 단속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카메

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지와 교통 

단속 카메라의 사고 감소율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약과 술로 지운 16년, 그리고 기적 같은 우승

매사추세츠 속도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도입 추진 
▶▶1면에 이어서

https://bostonkorea.com/news/%EB%82%98%EB%9D%BD%EC%97%90%EC%84%9C-%EC%A0%95%EC%83%81%EC%9C%BC%EB%A1%9C-%EA%B7%80%ED%99%98%ED%95%9C-%EC%95%A4%EC%86%8C%EB%8B%88%EA%B9%80%EC%99%9C-%ED%83%80%EC%9D%B4%EA%B1%B0%EC%9A%B0%EC%A6%88%EB%8F%84-%EB%B0%98%EA%B8%B0%EB%82%9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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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이번 

겨울, 보스턴에서는 ‘Boston Frostival 2026’

이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보스턴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체험을 선사한다. 눈

과 얼음을 테마로 한 놀이기구부터 감각적인 

윈터 로지, 그리고 세계 여성 와이너리를 조명

하는 와인 축제까지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도

시 전역에서 펼쳐졌다. 특히 페리스 휠 대관람

차(Ferris Wheel)와 프로스티벌 로지(Frosti-

val Lodge)는 겨울 도심의 풍경을 재정의하는 

대표 명소로 각광받았다. 

보스턴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76피트 높이의 

대관람차(Ferris Wheel)가 설치되어 스카이

라인과 항구를 한눈에 담는 특별한 경험을 제

공했다.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Rose Kennedy 

Greenway)에 위치한 이 놀이기구는 기존 운

영하던 회전목마인 그린웨이 캐러셀(Green-

way Carousel)과 나란히 운영되며 겨울의 차

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

는 공간이 되었다. 

한편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에 마

련된 프로스티벌 로지(Frostival Lodge fur-

nished by Wayfair)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미식과 겨울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

울 보스턴의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자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는 게임, 라이브 퍼포먼

스, 커뮤니티 이벤트 등이 펼쳐지며 방문객들

에게 도심 속 겨울 쉼터를 제공했다. 

프로스티벌 페리스 휠(Frostival Ferris Wheel) 

겨울 하늘 아래에서 보스턴의 전경을 감상

할 수 있는 관람차가 생겼다. 76피트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설경은 Frostival의 상징적인 

장면을 완성했다.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관람차는 노스엔드

(North End), 워터프런트(Waterfront), 패뉴

얼 홀 마켓플레이스(Faneuil Hall Market-

place) 등 보스턴 도심의 랜드마크를 360도 파

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겨울 명물이 됐다. 단 

4달러의 저렴한 탑승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

번2월 20일 금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

까지 무료로 운영되니 보스턴의 겨울경치를 

알뜰하게 즐겨보자. 

주소: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Rose Kennedy 

Greenway),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4일 ~ 3월 1일 

시간: 

수·목·일: 12:00 PM – 8:00 PM 

금·토: 12:00 PM – 9:00 PM 

웹사이트 : https://www.rosekennedy-

greenway.org/calendar/ 

프로스티벌 로지(Frostival Lodge furnished by 

Wayfair) 

웨이페어(Wayfair)가 꾸민 겨울 테마 로지

로,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

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나

이트, 어린이 영화 상영, 라이브 공연, 컬링 게

임, 보드 게임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된다. 

보스턴의 중심지이자 가장 따뜻한 피난처로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겨울 쉼터를 제공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프

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달이 지나

기 전 꼭 한 번 들러 보길 추천한다.  

주소: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6일 ~ 2월 28일 

시간: 매일 11:00 PM – 9:00 PM 

웹 사 이 트 : 

https://www.meetboston.com/explore/sea-

sons/winter/frostival/frostival-lodge/ 

팜 페트 와인 페스티벌(Femme F�te Wine 

Festival) 

Frostival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이벤트로

, 여성 소유 와이너리와 여성 와인메이커를 조

명하는 와인 축제다. 세계 각국에서 온 40명 이

상의 여성 주류 제작자(maker)와 수입업자

(importer)가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와인을 직접 소개하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는 그랜드 테

이스팅(grand tasting) 세션에서는 참가자들

이 각 테이블을 돌며 새로운 와인 스타일을 경

험하고, 생산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그

들의 철학과 와인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

다. 또한 오후 행사 후에는 오피셜 애프터파티

가 마련되어 DJ 음악과 스페셜 칵테일을 즐기

며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주소: 보스턴 센터 포 더 아츠 사이클로라마

(Boston Center for the Arts at Cyclorama), 

539 Tremont St.,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28일 

시간: 12:00 PM -1:00 AM 

티켓: $60 (무제한 시음과 기념 테이스팅 글

라스 포함) 

웹사이트: https://www.thebostoncalen-

dar.com/events/boston-frostival-2026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보스턴 프로스티벌

(Boston Frostival)의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다

. 겨울의 끝자락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

장이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겨 보길 추천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겨울을 녹이는 축제 : Boston Frostival 2026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2%A8%EC%9A%B8%EC%9D%84-%EB%85%B9%EC%9D%B4%EB%8A%94-%EC%B6%95%EC%A0%9C-boston-frostival-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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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13회 

인생은 직선이 아닌 '선회로' 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

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

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

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

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

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니라”(롬 8:26-29) 

 

인생을 직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늘 조

급해진다. 출발 -> 성공 -> 완성. 막힘없이 

곧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실제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선회

로’이다. 돌고, 멈추고, 내려가고, 다시 오

르며 때로는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길이다. 성경 속 인생은 언제나 “

선회”였다. 아브라함은 약속까지 돌아가

는 길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장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 고향을 

떠났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

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 인간적인 선

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다시 하나

님의 시간표로 돌아오는 “선회”의 시간

을 겪었다. 직선이었다면 실패이다. 그러

나 선회로였기에 성숙이었다. 

꿈에서 감옥으로 이어졌던 요셉의 인생

은 하강 곡선처럼 보였다. 형들에게 팔리

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직

선 논리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이 

애굽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큰 선회로였

다. 직선은 빠르지만. 선회는 깊게 만든다

.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왕이 되기 

전의 광야를 돌던 때를 생각해 보라.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위는 곧바로 주어지

지 않았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광야를 

돌고 또 돌았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왕의 심장”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즉 

영혼의 궤도를 다듬는 선회였던 것이다. 

자연도 직선으로 자라지 않는다. 나무

는 원을 그리며 나이테를 만든다. 독수리

는 상승기류를 타기 위해 선회한다. 행성

은 궤도를 따라 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직선이 아니라 궤도(orbit)로 움직

인다. 멈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서 속에

서 전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선

회하게 하시는가. 첫째 방향을 재조정하

기 위해서이다. 직선은 수정이 어렵다. 그

러나 선회는 방향을 바꿀 기회를 준다. 둘

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이다. 너무 빠르

면 따라오지 못한다. 셋째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이다. 비행기는 곧장 상승

하지 않는다. 선회하며 고도를 높이는 것

이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선회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왜, 제자리인가?”, “

왜, 다시 여기인가?”, “나는 실패 한 것

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

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은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곡선이 모여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  

선회로 신앙의 세 가지 태도는 첫째, 비

교하지 말아야 한다. 직선처럼 보이는 타

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굴곡을 숨기고 있

는 것이다. 둘째,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아

야 한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인 것

이다. 셋째, 하나님의 궤도를 신뢰해야 한

다. 우리는 작은 점 점선을 보지만, 하나님

은 궤도를 보신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선회는 무엇인가

. “반복되는 문제?”, “다시 찾아온 시험

?”, “오래 기다리는 기도 제목?” 그것

은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

은 궤도로 옮기기 위한 선회일 수 있는 것

이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그러나 무질

서도 아니다. 선회는 하나님의 정밀한 항

로 수정이다. 직선은 빠를 수 있지만, 선회

는 깊은 것이다. 그리고 깊은 사람만이 높

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과장과 노출, 끊임없는 업

데이트를 통해 요란하게 부를 쌓는다. 하지

만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쌓이는 또 다른 부도 있다. 이런 사람

들은 대개 초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유행을 좇

지도 않으며,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절약, 저축, 투

자’를 이야기하면 “그걸로 언제 부자가 

되나?”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장기 복리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38세인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돈이 $50,000이고 연 수입이 $60,000이

라고 하자. 매달 $500를 저축하고, 매년 수

입이 3% 늘어날 때 저축액도 그만큼 증가

하며 연 6%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은퇴 시

점인 65세에는 약 $822,000, 70세에는 $1.2 

million의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수입이 적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

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

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낭비 습관 

신용카드에 의존하기: 신용카드는 편리

하지만, 매달 잔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보다 높

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는 거의 없다. 이자

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당신의 부를 갉아

먹는 가장 큰 적이다. 

외식과 술자리: 식당에서의 잦은 외식, 

술집에서의 모임은 생각보다 큰 지출로 이

어진다. 팁과 세금까지 더하면 금세 불어난

다. 집에서의 소박한 식사나 소규모 모임으

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배달 음식 습관

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신 기술 따라가기: 새로운 기기는 매

력적이지만, 전년 모델과 기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버핏은 여전히 오래된 

플립폰을 쓴다. 최신 업그레이드가 정말 가

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옷에 대한 과소비: 많은 부자가 단순하

고 실용적인 옷을 즐겨 입는다. 브랜드보다 

내구성과 활용도를 우선하면 큰 절약이 된

다. 오늘 만난 사람의 신발을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구두가 정말 필요할

까? 

새 차 구입: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빠르

다. 버핏은 새로운 모델의 유혹을 피하고, 

이미 가진 차를 오래 타라고 조언한다. 

과도한 여행: 여행은 좋은 경험이지만, 

지나치면 지출이 많다. 항공료, 숙박비, 식

사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담배와 술: 흡연과 과음은 건강뿐 아니

라 재정에도 큰 손실을 준다. 금연과 절주

는 예산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다. 

자기 계발에 소홀함: 수시로 주식 창을 

들여다보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일 뿐, 부의 축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버핏은 “가장 큰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배움과 

기술 향상은 수입 잠재력을 높이는 최고의 

자산이다. 

다시 38세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이 사

람이 매달 단 $25(하루 약 83센트)만 더 투

자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매월 $500 

투자: 65세에 약 $822,000, 매월 $525 투자: 

65세에 약 $1,000,000, 매월 $525 투자: 70세

에는 약 $1.5 million이 된다. 

단 $25의 차이가 은퇴 자금을 수십만 달

러 더 불어나게 만든다. 수입이 적더라도, 

낭비를 줄이고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부

를 만들어간다. 투자를 시작하는 데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어떤 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준다

. 

돈을 통제하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을 통

제한다. 돈은 절대 우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 무심코 넘겨온 작은 습관들 사이로 조금

씩 새어 나갈 뿐이다.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면, 돈은 스스로 결정한

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7) 
적은 수입으로도 부자가 되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ostonkorea.com/news/%EC%9D%B8%EC%83%9D%EC%9D%80-%EC%A7%81%EC%84%A0%EC%9D%B4-%EC%95%84%EB%8B%8C-%EC%84%A0%ED%9A%8C%EB%A1%9C-%EC%9D%B4%EB%8B%A4/?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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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실에서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

검진에서 혈당 수치 이상을 확인하고 병원

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에 큰 충격을 받

곤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최근 5년 새 약 

50% 가까이 늘었고, 30대 환자 역시 꾸준

히 증가 추세다. 당뇨병은 과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는 젊은 세대에서도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

한 질환이 되었다.  

청년 당뇨는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피로, 체중 변화

, 갈증 같은 당뇨 초기 증상을 단순 스트레

스나 피로로 오인하기 쉽다. 이 때문에 많

은 청년층이 병을 방치하다가 중증 단계에

서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는 이미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등 다른 대사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증에 노출되는 기간

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20대에 당뇨병 진

단을 받으면 60대에 발병한 환자보다 더 오

랜 기간 고혈당 상태에 노출돼, 망막병증

·신장병증·심근경색·뇌졸중 등 합병

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 청년 당뇨 

환자의 75%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35%

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등 ‘대사증후군형 

당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당뇨병 급증의 주요 원인은 불규칙

한 식습관과 정제당 과다 섭취다. 배달 음

식, 편의점 간편식, 액상과당이 들어간 고

당도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

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로 슈거(Zero Sugar)’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다. 제로 제품에도 말

티톨 같은 당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착각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식습관이 무너질 수 있다

. 이러한 설탕과 밀가루 중심의 식습관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더해져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생활 습관 

점검이 필수적이다. 고칼로리, 고지방 식

단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

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를 해야 한다. 또한 일주일에 3 회 이상, 30 

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

행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뚜렷한 증

상이 없더라도 과체중이거나 가족력이 있

다면 20 대부터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

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당뇨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급변한 사회 환경이 만든 사회적 질환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평

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부담감과 바쁜 사회

생활과의 충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치료

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

하려면 모바일·웨어러블 기반의 맞춤형 

관리 시스템과 연속혈당측정기(CGM) 보

험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30 세대 역시,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방심해선 안 된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살인자’와도 같

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혈당검사를 

받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과 합병

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청년 당뇨’ 경계령…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청년 당뇨' 경계령 
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당뇨병은 주로 중

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요즘 

2030세대에서도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 

당뇨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윤 태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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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mwl@mw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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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2월 22일 - 2월 28일  

● 운수: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게 되고 좋은 에너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

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애정: 상대를 위해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해 주
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쥐띠 | 좋은 에너지를 받는

● 운수: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어
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내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 금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거나 헛수고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
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소띠 | 책임을 다하도록

● 운수: 행운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
기거나 기분 좋게 해 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

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기
억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토끼띠 | 행운이 기대되는 

● 운수: 지금껏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되겠습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
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현명한 판단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생깁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5일 길일. 22, 24일 주의.

범띠 |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

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되
고 마음이 통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
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6일 주의. 

용띠 | 능력이 돋보이고 

● 운수: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

다. ● 금전: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
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2일 주의.

뱀띠 |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
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 금전: 금전융통이 순

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은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
하게 됩니다. 이성 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6일 길일. 20, 22일 주의.

말띠 |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

● 운수: 집중하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진보다는 잠시 멈춰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재운은 매일

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서야 소망이 이루어져
서 소득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
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보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24,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양띠 |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
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 많은 사

람은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니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애정: 같이 있
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써 풀어야겠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닭띠 | 대화로써 풀어야 

●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
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

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
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04, 92, 80, 68, 56, 44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원숭이띠 |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 운수: 지나친 근심 걱정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 힘든 과정이 지난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틀이 마련되겠습니다. 떨
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겠습니
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살랑살랑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개띠 | 넓고 큰마음으로  

●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
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 주장만 옳다고 생
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MA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선

에도 조용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눈여겨볼 변화는 자산의 구조입니

다. 

집에 묶여 있던 자산을 일부 정리하면서 

현금 흐름에 여유를 갖거나, 자녀에게 미리 

정리된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입니

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과 자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작은 집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

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

는 집보다 작은 집 (Downsizing)을 구입하

는 것입니다. 

한때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

은 동네” 가 자연스러운 목표였다면, 요즘 

상담 테이블에서는 다른 질문이 먼저 나옵

니다.  

“이 큰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

은 단순히 집값이나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

다. 오히려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

호에 가깝습니다. 더이상 큰 집에 오래 살

아야 하는 이유가 점점 적어지는 듯합니다

.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많은 분들

이 자녀의 독립을 경험했고, 직장 생활의 

끝자락이나 은퇴 이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처럼 집 안 모든 방이 필요하

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점점 부

담이 됩니다. 또한 집에 계속 수리할 거리

가 생기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더 고민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식의 다운사이

징을 해야 할지 필요 사항들울 점검해 본다

면 각자 재정 규모에 따라 주거 환경을 현

실적인 삶의 구조와 편의 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작은 집으로의 다운사

이징은 집의 유지 밎 보수 비용을 절약하고

, 주택 판매에서 얻어진 현금으로 하고 싶

은 것을 하며 즐기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단순히 면적이 줄어든 작은집을 의미하

지 않습니다. 관리가 쉬운집, 생활 동선이 

단순하고 편한 집, 불필요한 공간이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층주택, 유닛하우스, 소

형 타운 하우스,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삶은 오히려 넓어졌다

는 말이 나옵니다. 은퇴 저축, 여행, 또는 여

가 활동을 위한 예산에 여유가 더 생기면서 

다방면에 예산을 줄이며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집을 바꾸는 순간보

다 그 결정을 미루느라 더 힘들어하는 분들

을 자주봅니다. 막연한 불안, 주변의 시선,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결정을 늦춥

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집을 

다시 한 번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시점입니

다. 이 집이 앞으로의 나를 편하게 해 줄지, 

아니면 계속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을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은 

커야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아

야 좋은 집입니다. 

작은 집이 주는 자유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

라, 삶을 받쳐주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집

의 역할은 완성됩니다. 평생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여 좀 더 큰 집을 위해 모아온 살

림 규모를 점차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 

관리비, 지출, 월페이먼트, 세금 등으로 불

필요한 경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다운사이징은 꼭 필요한 듯하며 함께 고

민해야 할 경제적 재검토인 듯합니다. 

다운사이증을 준비하는 셀러 & 바이어 조

언 

매도인(Seller) 과정 

 “지금 집을 얼마에 팔 수있나”? 보다 

“팔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수자(Buyer) 과정 

작은 집일 수록 입지, 관리비, 재판매 가

치가 더 중요합니다. 

다운사이징은 “작아지는 선택”이 아

니고 삶을 가볍게 재정비하는 선택입니다. 

2026년을 향한 선택이 조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집을 줄이는 결정이, 삶을 키우

는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칼럼을 처음으로 게재하면서 

책임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35년 부동산의 경

험과 정확한 데이타를 위주로 보스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다운 사이징(Downsizing) - 작은집이 주는 더 큰 자유!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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